
버리고또버려라!
폭등과폭락이어우러진
회오리바람을이겨내고
2009년을깨우는
뜨거운태양은다시솟아나는구나.

지친가슴을쓸어안고
떨리는마음으로
동녘에서서녘으로눈길을돌려보건만
온세상이암흑천지요
이글거리는태양도흑점만덩그렇구나.

허세와과욕이
마음을스산하게하니
버리고또버려도부족하련만
사나운욕심을내팽개치기가
이리도어려운줄정말몰랐구나.

그러나어찌하리오
필리핀이한발건너
아르헨티나가두발건너가까우니
버리지아니하고서는견디기어렵구나.

생과사의경계는
백지장한장차이이니
버리는것이곧사는것이요
살려는발버둥이곧죽음이라
버리고또버리는것이해답이건만
해탈에도달하기가이리어려우니어찌하라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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